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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은 11월 13일(수), 시급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 ‘회사는 조합원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파악 해, 구성원이 앞일을 걱정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탈영업 TF 구체적 운영 방안 마련으로 현장 혼란 최소화, 보복성 인사 원천 봉쇄 위한 객관적 평가 도출, 조합과 협의해 새로운 조직 개편 시스템 효율화 주문��위원장은 이날 “KT 사업개편 이후, 토탈영업 TF 관련 온갖 낭설과 추측이 난무한 실정이었으나 노동조합은 지금껏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운을 뗀 뒤 “이제는 조합원이 일하는데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회사가 토탈영업 TF의 구체적 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조합의 여러 의견을 반영 해 운영방침을 세우는 등 조속한 조직 안정화에 적극 나설 때”라고 주문했다.��이어 인사평가에 대해서도 혹시 모를 불이익은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위원장은 “현재 지난 성과에 따른 인사평가가 시행 중인데, 만약 일부 우려대로 보복성 인사 논란이 불거진다면 KT의 이미지와 경쟁력 실추는 회복 불가능 할 것”이라며 “공정한 인사,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곧 있을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조합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거부감 없이 무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회사는 조합과 협의해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이러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할 수 있어야 조직 을 추스르고 KT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노동조합과 논의 통해 KT안정화에 대한�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올바른 수순��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회사에 상기 현안과 관련 실제 운영방안 등의 협의를 요구하고, 이와 별개로 지난 신설법인 공모 시 떠돌았던 각종  풍문이 말 그대로 낭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회사가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주지했다.��노동조합은 조직안정화를 위한 이러한 거듭된 방향제시 노력에도 만에 하나 회사의 부주의로 현장에 문제가 발생할 시, 해당 직책자들의 문책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토탈영업 TF의 안정화 방안 내놓아야 한다�위원장, “이젠 구체적 방법으로 조속한 문제 해결에 힘 쏟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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